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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민호 작가는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시각적 인식의 문제에 대해 고찰해 왔다. 그가 지난해 진행하였던 전시

에서는 CCTV에 비춰진 서울 도로의 움직임이나 차량으로 한강의 여러 교량(橋梁) 위를 건너며 보게 되는 변

화하는 도로의 이미지를 드로잉 방식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한 바 있는데 그가 그리고자 한 것은 정지된 것

처럼 보이는 찰나적 순간의 이미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움직임과 관련된 시각적 인식이었다. 그는 이   

작업에서 시간과 공간의 한 지점을 포착하는 사진 매체나 움직임 그 자체의 이미지인 영상매체의 두 가지 

매체적 특성과는 다른 방향에서 움직임의 이미지들을 한 화면 혹은 하나의 인식체계 안에 수렴시키고자   

하는 작업을 하였는데, 정지된 정확한 형상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다시 지우는 작업을 반복하

는 행위를 통해 형상이 생성되고 동시에 소멸되는 과정이 되풀이 되는듯한 이미지의 흔적만을 결과물로   

남겨두는 드로잉 작업이었다. 이 작업 과정은 마치 하나의 장면에 대한 인식이 다른 장면의 인식으로 넘어

갈 때 망막에 순간적으로 저장되었다가 사라지고 다른 이미지가 다시 저장되는 현상들과 닮아 보인다. 이는 

인간이 움직이면서 보게 되는 시각적 자극이 망막과 같은 기관에 의해 인체 안에 처음 수용되는 과정과 그 

자극이 인식 체계 안으로 들어오기까지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통일된 장면으로 인식해내는 과정을 잘 드러

내 보여주고 있는 듯 한 것이었다. 

그런데 이번 전시에서는 드로잉적 방식이 아닌 사진과 영상이라는 두 가지 매체의 간극 사이에서 두 매체 

자체를 활용한 또 다른 방식의 작업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은 교량을 건너며 눈에 보이게 되는 장면들을 

사진적으로 혹은 영상적으로 저장하고 사진은 영상적인 시간의 깊이를 영상은 사진적인 순간의 힘을 포착해

내는 시각적 구조를 만들어 내는 방식이다. 이 과정에서 작가는 사진이나 영상의 매체를 통해 포착된 교량

을 건너며 변화하는 거리의 이미지들에 대하여 사진적 순간을 몇 번에 걸쳐 중첩시킴으로써 어느 한 장면에 

대한 명료한 지시성 보다는 장면과 장면의 차이에서 시간의 흐름을 남게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거의  

이미지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번 중첩함으로써 이미지의 형상에서 파악될 수 있는 논리적 판단의 

근거를 소거시켜 명암의 흐름에 담겨진 감각적 흔적만을 남겨두고자 하는 방식 등을 사용한다. 

그래서 작가의 사진작업의 결과물에서는 교량 위의 풍경이라는 흔적을 일부분 발견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

이미지들은 흐릿하고 희미하게 겹쳐진 모호한 풍경 이미지들로 남겨 두게 된다.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 

구체적 위치나 형상들에 대한 정보들을 거의 소멸시키거나 이미지를 중첩시켜 사진의 지시체계를 일정 부분 

교란시키고자 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듦으로써 이 과정을 통해 작가는 사진의 명료한 지시체계가 해체될   

즈음에 공간에서 좀 더 명확하게 감지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은 시각의 움직임과 관련된 시간성과 

의식의 흐름에 대한 감각일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다. 

작가의 이러한 작업은 결국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과정에서 이를 재현하거나 표현하는 영역에 머무르지   

않고 시간이라는 지평 위에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한다는 점에서 인상적인데 시각적 인식의 문제와 함께  

조형적 표현에 있어 그 대상을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간 영역뿐만 아니라 시간적 공간의 영역 혹은 

인식의 흐름 속 공간의 영역과 같은 차원으로 확장시키고 있음은 주목할만한 지점으로 보인다. 


